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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부상 휴식'  마인츠, 스트라스부르에 대패…UECL  4강 실패 

등록 2026.04.17 09:44:07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스트라스부르의 에마뉘엘 에마하. 2026.04.16.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34)의 소속팀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가 유

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마인츠는 17일(한국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스타드 드 라 메노에서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스트라스부르와의

2025~2026시즌 UECL 8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0-4 대패를 당했다.

마인츠는 지난 10일 안방에서 열린 1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으나, 이날 결과로 합계 스코어 2-4로 8강에서 탈락했다.

왼쪽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한 이재성은 스트라스부르와의 1차전서 빠진 데 이어, 정규리그 1경기를 포함해 이날까지 3경기 연

속으로 휴식을 취했다.

마인츠는 전반 26분 세바스티안 나나시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그리고 전반 35분 압둘 우아타라에게 추가골을 내줬다.

합계 스코어 2-2로 동률이 됐다.



상승세를 탄 스트라스부르는 계속해서 마인츠를 압박했다.

마인츠는 후반 19분 도미니크 코어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에마뉘엘 에마하의 킥이 골키퍼 다니엘 바츠에 막히면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역전골까지 이겨내진 못했다.

후반 24분 훌리오 세사르 엔시소가 결승골을 기록했고, 후반 29분에는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에마하가 쐐기골까지 터트렸다.

그렇게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럽 클럽대항전 토너먼트를 밟았던 마인츠의 여정은 8강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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